
“불교 가르침 쉽게 전달할 기회”

수상자들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주제로 창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데 감사를 표했다.

대상 수상자 김하림(39, 전북 군산) 씨는 “오래전부

터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에 마음을 기울여 왔

다”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는 저에게 공(空)과 

연기(緣起)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창(窓)이었

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그 길 위에

서 만난 큰 인연이자 축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 독자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도 불교적 사유와 예술의 가능성을 널리 전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최우수상 수상자 송찬호(33, 대전) 씨는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다현(22, 전북 

익산) 씨는 “작품이 너무 단순하게만 보일까 걱정했는

데, 제가 담은 불교적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다행”

이라며 “많은 분이 ‘21세기 부처님’을 보며 ‘멈춤의 공

(空)간’을 실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AI그림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라는 점에서 주최한 현대불교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자 소감

대  상� 1명

김하림,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최우수상� 2명

송찬호,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

시하는 시선’

김다현, ‘멈춤의 공空간’

우수상� 3명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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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한명우 대표가 대상 수상자 김하림 씨(사진 오른쪽)에게 상
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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